
제28회 법무사 시험 헌법과목 총평

1. 쟁점과 지문의 구성
출제된 쟁점을 분석해 보면, 헌법총론에서 4문제가 출제되었고(헌법개정, 국적, 헌법전문, 소급입법금
지), 기본권론에서는 총8문제가 출제되었으며(평등권, 통신의 자유, 재산권, 직업의 자유2, 정치적 표
현의 자유, 재판청구권, 형사보상청구권). 통치구조에서도 8문제나 출제되었다(공무원제도, 정당제도, 
국회의 입법권, 탄핵소추, 인사청문회, 국무회의, 감사원, 헌법소원심판)
지문은 총 100개가 출제되었는데, 판례지문은 69개, 조문지문은 30개, 헌정사지문 1개로 구성되었다.

2. 총평
얼핏 보면, 쟁점과 지문의 구성 자체는 평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. 즉 출제될 만한 곳에서 출제되었
다고 볼 수 있다.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, 인사청문회법이나 헌법조문의 구체적 내용을 물었다는 점, 
최신판례의 내용을 정답지문으로 구성했다는 점, 법무사 관련 판례를 하나의 문제로 구성하였다는 등
을 고려할 때, 실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의 체감난이도는 다소 높았다고 보여진다.

3. 내년 시험대비
정답 지문을 살펴보면, 많은 것들이 강의시간에 준비하고 연습했던 내용임을 알 수 있다. 다만, 이번 
시험이 어렵게 느껴진 이유는 정답 외의 지문들이 생소했기 때문인데, 이는 이미 다수의 헌법시험에
서 드러난 경향이다.
주의할 것은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헌법 공부의 범위를 늘이기 방향으로 접근하면 안된다. 법무사시
험에서 헌법이 가지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더욱 그러하다. 따라서 수업시간에 정리하는 내용을 더욱 
확실하고 선명하게 하는 방식이 좋다. 우리가 정답을 골라내기 위해서 모든 지문을 알아야 할 필요는 
없기 때문이다.  
앞으로 법무사 수험생들은 헌법을 위한 시간을 별도로 할애하기 보다는 헌법 수업시간만으로 집중해
서 끝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.


